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되돌아보니 2020년 하반기가 벌써 지나갔네요.
들리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과 전 세계가 맞은 어려움에 대해 날마다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르단 상황 & 사역소식
코로나 발생 이후 전 세계가 맞은 동일한 어려움을 요르단도 겪고 있습니다. 
잦은 대모와 높은 실직율 공항의 폐쇄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3월부터 장기간 학교와 지역 센터 등이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되어서
저희가 섬기는 지역 센터 역시 잠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9월초에 있을
개학을 맞아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가고 있어 추위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개학을 하더라도 높은 실업에 아이들을 센터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서 
센터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난한 지역을 섬기며 어린이 사역, 여성 사역, 여성 일자리 교육을 담당해온 센터가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니아매 센터장과 함께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센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원 형제는 태권도 센터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한달 전에 다시 태권도 센터에 나가 지도하였는
데 1주전부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만 도시에 계속적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전면 통제를 시작한다고 
어제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의료 부족과 시설의 미비로 인해 요르단 정부가 강하게 통제를 
하고 싶어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경제 부분이 어려워져 다시 전면 통제 시행 시 대규모 대모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소규모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어려운 현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으로 구하
고 있습니다. 

가정 소식
긴 시간 아이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공부도 하고 늦은 저녁 산책을 하면서 감사하게 잘 지내였습니
다. 그래도 아이들이 개학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학교와 친구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재 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기대반 걱정 반으로 
차근 차근 개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제 아이들 학교 상황은 공항 폐쇄로 인해 아직 담당 교사 과목 담당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학 전까지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인데 필요한 교사분들이 채워지길 기도중에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 갈수 있도록
2. 지역 센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재정적인 후원이 있을 수 있도록
3. 저희 가정의 재정적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ps. 가상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계좌로 후원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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